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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대두되고 있고, 이에

따른 신체활동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체활동 실천율이 낮은 것이 현실

이다. 신체활동의 실천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체활동을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 파악이 필요하며

이번 연구에서는 낮은 운동 실천율과 운동방식의 성격을 볼 때 지역사회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신

체활동을 늘이기 위한 구체적 전략이 필요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중요한 영역의 하나로 보건사업

영역에서 운동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가 시급한 과제가 되겠다. 이에 앞서 지역사회 인구의 운동실태와

운동 환경여건을 조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이번 연구는 일개 광역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반

적 특성 및 건강행동관련 특성을 조사하고, 또한 신체활동의 정도를 조사하여 실태파악 및 관련된 연

관성을 알아보고자 시행하였다.

1. 서론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과 영양상태의 개선에 따른

출산율과 사망률의 저하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고

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대두되고 있다. 그 밖에 과체

중과 비만,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당뇨 등 만성퇴행

성 질환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고혈압 예방, 체중조절, 관상동맥질환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진 신체활동증진 및 운동에 관심이

모이게 된다. 또한 건강하게 활기찬 생활을 영위해

가는데 절대적이고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신체활동 및 운동이다. 적절한 신체활동(moderate

level of activity) 및 운동(exercise)은 건강증진에 도

움이 되며, 특히 규칙적 적당한 신체활동은 근골격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내분비계에 중요한 긍정적 영향

을 미치며, 우울이나 불안을 감소시키고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효과는 지역사회 주민에

게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연령에 맞는 운동을 규칙

적으로 실천하면, 장애인이나 노인 등 건강상 취약계

층에 있어서도 효과가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편익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의

규칙적인 운동 실천율은 20.6%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에도 성인의 25% 정도는 어떠한 운동에도 참여

하지 않고 단지 22%만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 세

계적으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신체활동 및 운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 및 평가를 위한 전략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에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하여 각 시․도 거점 보건소

를 중심으로 운동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2. 연구 대상 및 방법

2.1.연구대상

본 조사의 대상자는 일개 광역시 19세 이상 주민

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7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2달간 시행되었다. 조

사인원은 871명으로 남자 423명(48.6%), 여자 448

명(51.4%)이었고, 대상자의 연령분포는 19~29세가

187명(21.5%), 30~39세가 224명(25.7%), 40~49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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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명(23.8%), 50세 이상이 253명(29.0%)이었다.

2.2. 조사방법 및 분석

조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식을 선택했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12.0을 이용하여 여러 변

수를 구분하여 카이제곱검정과 다중로지스틱회귀 분

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세 가지 변수들을 조사하였다. 즉,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 연령, 직업, 경제적수준, 교육

적수준, 배우자유무, 가계수입, 비만도등을 포함하였

으며, 건강행태관련 특성으로는 흡연유무, 음주상태,

스트레스정도,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주관적 건

강상태 등을 포함하였으며, 결과변수로는 걷기, 중등

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을 조사하였다. 신체활

동 설문은 걷기(하루에 10분 이상 걷는 경우)는 일주

일에 몇 일정도 되는지를, 중등도 신체활동(평소보다

숨, 심장박동이 조금 증가하는 경우)은 하루에 몇 분

정도 하는지, 일주일에 몇 일정도 되는지를, 격렬한

신체활동(평소보다 숨이 많이 가쁘고, 심장박동이 많

이 증가하는 경우)은 하루에 몇 분정도 하는지, 일주

일에 몇 일정도 되는지를 설문했다.

3. 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자가 423

명(48.6%), 여자가 448명(51.4%)이었고,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253명(29.0%)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

준은 대재이상이 470명(54.0%), 직업은 있는 경우가

437명(50.2%),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640명(73.5%),

가계수입은 300만원 미만이 375명(43.1%), 비만도는

정상체중이하가696명(74.9%)이가장높은분포보였다.

3.2. 건강행태 관련 특성

건강행태 관련 특성은 흡연유무, 음주상태, 스트레

스 정도,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주관적 건강상

태로 나누어 빈도를 분석하였다. 흡연유무에서는 비

흡연이 537명(6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현재

흡연 181명(20.8%), 과거흡연이 153명(17.6%) 순이었

다. 음주상태는 지난 1년간 한잔이상의 술을 마신 경

우가 689명(79.1%), 지금까지 술을 마신 적이 없는

경우가 93명(10.7%), 지난 1년간은 없지만 과거에는

술을 마신 경우가 89명(10.2%)이었다. 스트레스 정도

는 조금 느끼는 편이 431명(49.5%)이었고, 많이 느끼

는 편 222명(25.5%), 거의 느끼지 않음이 164명

(18.8%),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이 54명(6.2%)순이었

다.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은 “예”라고 대

답한 경우가 514명(59%)으로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357명(41.0%)보다 조금 많았다. 주관적 건강상

태는 “좋음”이라고 답한 경우가 373명(42.8%), “보

통” 365명(41.9%), “나쁨” 133명(15.3%) 순이었다.

변수 남 여 계

연령(세)

19-29 88(47.1) 99(52.9) 187(21.5)

30-39 108(48.2) 116(51.8) 224(25.7)

40-49 106(51.2) 101(48.8) 207(23.8)

50- 121(47.8) 132(52.2) 253(29.0)

교육 수준

중졸이하 64(44.8) 79(55.2) 143(16.4)

고졸 119(46.1) 139(53.9) 258(29.6)

대재이상 240(51.1) 230(48.9) 470(54.0)

직업
*

있음 296(67.7) 141(32.3) 437(50.2)

없음 127(29.3) 307(70.7) 434(49.8)

배우자 유무
*

유 293(45.8) 347(54.2) 640(73.5)

무(미혼,이혼/

사별)
130(56.3) 101(43.7) 231(26.5)

가계 수입(만원)

-299 183(48.8) 192(51.2) 375(43.1)

300~499 152(50.2) 151(49.8) 303(34.8)

500- 88(45.6) 105(54.4) 193(22.2)

비만도*

정상체중이하 310(44.5) 386(55.5) 696(74.9)

과체중이상 113(64.6) 62(35.4) 175(25.1)

계 423(48.6) 448(51.4) 871(100.0)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 p<0.05,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3.3. 건강행태관련 특성별 신체활동 수준

건강행태관련 특성(흡연유무, 음주상태, 스트레스 정

도,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주관적 건강상태)에

따른 신체활동 수준을 분석해 보면, 걷기와 중등도

신체활동의 경우 건강행태관련 특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흡연유무에

서 과거흡연(24.2%)이 현재흡연(19.3%), 비흡연

(12.3%)보다 격렬한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p<0.05), 주관적 건강상

태에서도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19.8%)가 격렬한

신체활동을 ”보통“(14.8%),”나쁨“(7.5%)이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0.05) (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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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남 여 계

현재 흡연 유무*

현재 흡연 170(93.9) 11 (6.1) 181 (20.8)

과거 흡연 137(89.5) 16 (10.5) 153 (17.6)

비 흡연 116(21.6) 421 (78.4) 537 (61.7)

음주 상태
*

지난 1년간 한잔

이상술을 마심
359(52.1) 330 (47.9) 689 (79.1)

지난 1년간은

없지만

과거 술을 마심

41(46.1) 48 (53.9) 89 (10.2)

지금까지 술을

마신적 없음
23(24.7) 70 (75.3) 93 (10.7)

스트레스 정도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
26(48.1) 28 (51.9) 54 (6.2)

많이 느끼는 편 108(48.6) 114 (51.4) 222 (25.5)

조금 느끼는 편 206(47.8) 225 (52.2) 431 (49.5)

거의 느끼지 않

음
83(50.6) 81 (49.4) 164 (18.8)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예 259(50.4) 255 (49.6) 514 (59.0)

아니오 164(45.9) 193 (54.1) 357 (41.0)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194(52.0) 179 (48.0) 373 (42.8)

보통 173(47.4) 192 (52.6) 365 (41.9)

나쁨 56(42.1) 77 (57.9) 133 (15.3)

계 423(48.6) 448 (51.4) 871 (100.0)

[표 2] 건강행태 관련 특성 분포

단위: 명(%)

* p<0.05,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3.4. 신체활동 수준을 결과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성별, 흡연 유 무, 가계수입,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 변수

들을 이용하여 신체활동 수준을 결과변수로 하는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걷기의 경우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1.691배정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

석되었고, 중등도 신체활동의 경우 여자가 2.11배 정

도 남자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가계수입이 300~499

만원이 경우가 300만원 미만인 경우보다 1.99배 많이

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격렬한 신체활동의 경우 여자

가 남자보다 2.326배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경우는 신체활동 수준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4).

변수 계 걷기
l 중등도

신체활동2
격렬한

신체활동3

현재 흡연 유무

현재 흡연 181 97 (53.6) 19 (10.5) 35 (19.3)
*

과거 흡연 153 93 (60.8) 17 (11.1) 37 (24.2)

비흡연 537 272 (50.7) 43 (8.0) 66 (12.3)

음주 상태

지난 1년간

한잔이상을

술을 마심

689 366 (53.1) 66 (9.6) 110 (16.0)

지난 1년간은

없지만 과거에는

술을 마심

89 47 (52.8) 9 (10.1) 16 (18.0)

지금까지 술을

마신적 없음
93 49 (52.7) 4 (4.3) 12 (12.9)

스트레스 정도

대단히 많이

느끼는 편
54 33 (61.1) 8 (14.8) 9 (16.7)

많이 느낌 222 115 (51.8) 20 (9.0) 29 (13.1)

조금 느끼는 편 431 221 (51.3) 32 (7.4) 65 (15.1)

거의 느끼지

않음
164 93 (56.7) 19 (11.6) 35 (21.3)

최근 2년간

건강검진 경험

예 514 275 (53.5) 49 (9.5) 85 (16.5)

아니오 357 187 (52.4) 30 (8.4) 53 (14.8)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373 210 (56.3) 37 (9.9) 74 (19.8)
*

보통 365 189 (51.8) 33 (9.0) 54 (14.8)

나쁨 133 63 (47.4) 9 (6.8) 10 (7.5)

계 871 462 (53.0) 79 (9.1) 138 (15.8)

[표 3] 건강행태관련 특성별 신체활동 수준
단위: 명(%)

* p<0.05, 카이제곱 검정에 의함

4. 고찰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수준을 사망 양상을 통해 보

면 1970년대 이후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전

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여 1991년에

는 75.9%를 차지하였다. 1996년도 사망원인은 뇌혈관

질환(1위), 운수사고(2위), 심장질환(3위), 간 질환(4

위), 위암(5위)의 순이며(통계청, 1998), 이들 5대 사망

원인은 흡연, 운동, 음주, 식습관, 약물남용, 휴식 등

생활습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질환으로서

건강 생활 실천을 통해 사전에 예방 가능한 질환이다.

신체활동의 부족, 과도한 좌식 생활, 불규칙한 식생활

및 영양섭취의 불균형,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고혈압,

동맥경화, 비만, 뇌졸중, 당뇨병 등 여러 가지 만성질

환 유병율의 증가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

인 방안은 신체활동의 강화와 운동을 통한 체력향상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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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걷기 운동 시행여부를 결과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변수 β
표준오

차
Wald값 Exp(β) 95% 신뢰구간

성

(남=0)
0.526 0.191 7.568 1.691 1.163 -2.460

흡연* 2.201

과거

흡연
-0.256

0.22

4
1.307 0.774 0.499 -1.201

비흡연 0.054 0.229 0.056 1.056 0.675 -1.652

가계

수입

(만원)**
0.027

300-499 -0.016 0.157 0.010 0.985 0.724 -1.339

500- -0.028 0.180 0.025 0.972 0.683 -1.383

주관적상태 2.448

좋음 -0.128 0.206 0.382 0.880 0.587 -1.319

보통 0.167 0.149 1.247 1.181 0.882 -1.583

상수 -0.127 0.150 0.722 0.881

* 현재 흡연자가 기준집단임

** 가계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자가 기준집단임

†주관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자가 기준집단임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운동수준에 영향을 미치

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중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

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중재방법들이 검토

되고 활용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는

과제임이 틀림없다. 규칙적인 신체활동 및 운동은 조

기사망의 위험감소와 관상동맥질환, 고혈압, 대장암,

당뇨병, 비만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근골격계, 심혈관

계, 호흡기계, 내분비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많은

건강이득을 가져온다.

5.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개 광역시 주민들 871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건강행태 관련 특성, 신체활동 정도를

조사하여 신체활동 결정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시

행되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직업, 배우

자 유무 및 비만도의 경우 성별 분포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2. 건강행태 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흡연상태, 음주상

태의 경우 성별 분포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 건강행태관련 특성별 신체활동 수준을 살펴보면

걷기, 중등도 신체활동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요인이 없었다. 다만, 현재 흡연유무의 경우 과거

흡연이 현재흡연, 비흡연보다 격렬한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음”으로 답한 경우가 “보통”, “나쁨”이라고 답

한 경우보다 격렬한 신체활동을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4. 성별, 흡연유무, 가계수입, 주관적 건강상태가 통

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 변수들을 이용하여 신체

활동 수준을 결과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시행하여보니, 걷기의 경우 남자에 비해서 여

자가 1.691배정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고, 중등도 신체활동의 경우 여자가 2.11배정도

남자보다 많이 하는 것으로, 격렬한 신체활동의

경우도 여자가 남자보다 2.326배 정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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